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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여성 청년들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

족패널조사(KLoWF) 1-8차(2007-2020)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

널조사JLPS-Y, 1-10차(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분

석 대상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은 7,893명, 일본은 3,429명이 선정되

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결혼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가치관의 타협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결혼하면 자녀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결혼

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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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년층의 가족 및 개인 가치관은 자발적인 변화 혹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자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의 지연과 저출산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여성 청

년의 결혼 행동을 살펴보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한국의 경우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비전통적 결혼관과 비전통

적 남성성 의식이 증가하였으며(오영은･추주희, 2020), 20대 미혼 청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유계숙･정선영, 

2018). 한국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결혼 상대의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림(2019)의 연구에서 20~44세 미

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성격, 건강,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

해･협조가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미혼 여성은 경제력, 학력, 직업이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남성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 여성의 응

답에서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해･협조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결혼 상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점도 결

혼관의 변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

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은 진보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혼재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청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청년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결혼

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 등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白河, 2014; 

山田，2015；山田，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가 논의된 근거로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획사회(男女共

同参画社会)에 관한 조사’보고서(2012, 2016, 2019)에서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

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및 2016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40대 및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内

閣府, 2012, 2016, 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 논의는 전업주부가 되기

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의 존재에 주목하기도 한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서

(2013)에 따르면, 15~39세의 미혼 여성의 34.2% 즉 미혼 여성 3명 중 1명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13). 소니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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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019)에 따르면, 직업을 가진 여성 619명을 대상으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직업을 가진 여성의 36.7%가 전업주부를 지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에서 53.2%로 나타나, 전체 여성의 응

답보다 16.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ソニー生命保険株式会社, 2019). 

山田(2015)는 20대 여성 청년들의 성별 분업 의식이 보수화 한 점을 지적하면

서 여성들 간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그룹과,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남성에게 맡기고 

소소한 개인생활을 즐김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룹이 공

존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고,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황 등의 경제정세의 영향을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받는다는 

해석과 장노동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일과 가사 및 육아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보다 성별 분업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的

場, 2013).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의 변화는 다소 상이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가족 및 젠더 인식은 

결혼 이행에 차별적인 영향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

대 후반부터,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한다.

결혼 이행의 결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이삼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 장경섭, 2011; 山田, 2019)에서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경제적 요인

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청년층의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

화 현상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위험 

관리(장경섭, 2011)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포기’로 

담론화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 후 실제로 예상되는 생활 수준과 결혼 후 기대

되는 생활 수준의 격차를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에 따라서 결혼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山田, 2019).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여성의 취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

히 20대, 30대 여성의 취업률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内閣府, 2021). 

경제적 여건의 불안정성이 결혼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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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결혼으로의 이행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비혼화 및 만혼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남성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서 결혼 이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

제한 후, 결혼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 결혼으로 이행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젠더 의식을 구성하

였다. 따라서 젠더 의식으로 상정하는 범위는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생

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이며,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

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행동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여

성 청년의 젠더 의식의 실태 및 변화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결혼 행동에서 가치관 변화에 주목한 논의들이 있다. 가족이나 결혼, 성역할 

태도 등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정, 2018; 변수정, 2018; 이삼식, 2006; 최효미, 

2017). 인식 및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의 행위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삼식, 2006; 이순미, 2016; 진미정･정혜은, 

2010)와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한다고 

보는 견해(호정화, 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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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가진 결혼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연구들이 있다(이삼식, 2016; 정희경･신형진, 2020；호정화, 2014; コ

ルムシ, 2019; 藤原, 2016).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치관이 전통적일

수록 또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 藤原(2016)의 연구, コルムシ(2019)의 연구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동일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이 연구들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희경과 신형

진(2020)은 혼인 직전의 결혼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행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한 반면, 비혼 유지 집단은 보다 비전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가치관이 비전통적일수록 비혼 유지 확률 즉 결혼 이행 

확률이 낮음을 밝혀냈다(정희경･신형진, 2020).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분

석 자료의 특징은 결혼 가치관을 조사자료에 포함된 8개의 문항을 합성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이행의 직전년도의 가치관을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藤原(2016)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

보다 행복하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부부

의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된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성에서만 유의한 결과임을 제시하였다(藤原, 2016). 藤原

(2016)의 분석 자료의 특징으로는 제1차년도(2007년)에 결혼 상대가 없고 결

혼 예정이 없는 미혼 남녀을 대상으로 8년간에 걸친 결혼 타이밍에 제1차년도

(2007년)의 결혼, 가족 및 젠더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コルムシ

(2019)는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

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コル

ムシ(2019)의 연구는 분석 자료로 제1차년도, 제3차년도, 제5차년도, 제7차년

도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를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이삼식, 2016; 阿部・北村, 1999; コルムシ, 2019; 

彭･佐藤佐･武藤, 1999; 藤原, 2016), 자녀 양육에 관한 의식(彭･佐藤佐･武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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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コルムシ, 2019; 藤原, 2016)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연구를 보

면, 이삼식(2016)은 성별 역할 분업에 부정적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평등주의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결

혼 및 양육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Cunningham et 

al., 2005). 반면, Pessin(2018)의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12년 사이, 젠

더 규범의 변화가 어떻게 여성의 결혼 역동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젠더 규범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여성의 학력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졸 이상의 학력이면서 평등주의적 젠더 규범을 가질 경우 결혼

으로의 이행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연구를 보면, 阿部와 北村

(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도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할수록 즉 평등주

의적 성역할을 추구할수록 초혼 연령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彭潤希 등

(1999)은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결혼 후 가사를 본인이 전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彭潤希 등(1999)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결혼 이행에 있어서 장애 조건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 コルムシ(2019)

는 ‘남성은 밖에서 수입을 얻는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동의할수록 남성의 결혼 확률이 높고,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

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성역할 규범의 변화가 결혼 인식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결혼 이행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Bellani, 

Esping-Andersen and Nedoluzhko., 2017; Esping-Anderson & Billari,

2015; Goldscheide,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 채민진, 2019). 

국가 간 차이, 교육, 출산률 등 여러 변인과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 및 인식

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Barber & Axinn, 1998; 

Kolpashnikova, Zhou, and Kan, 2020)

성별 역할 분업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는 성별로 볼 때, 국가별로 볼 

때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측정 방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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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의향과 결혼 이행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진미정･정혜

은, 2010; コ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점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이런 점에서 결혼 이행을 설명하는 요인으

로 결혼 의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결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혼에 대한 생

각 혹은 의지를 결혼 의향으로 정의하고(김은정, 2018), 젠더 및 성역할 태도

가 결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삼식, 2006; 임훈

민･김중백, 2013; 진미정･정혜은, 2010; 채민진, 2019). 즉, 결혼에 대한 의

식과 가치관에 관련한 사회 문화적 변인이 결혼 의향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낮으며, ‘전통

적’ 성역할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는 점을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

젠더 의식 또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특성,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에서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별 분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 결혼 의향이 높았다(김

정석, 2006; 최효미, 2017; 中谷, 2018; 橋本, 2009). 또한, 비혼 유지와 혼인 

이행에 결혼 가치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정희경･신형진, 2020), 

결혼 가치관 중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 결

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우에는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으로 이행이 늦어

지는 자발적 결혼 연기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이 있다(최효미, 

2017; 中谷, 2018).

3.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교육 수준, 고용 지위, 소득 등의 요인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수준, 고용 지원, 소득 등의 자

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김

주현･이수진, 2019;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유홍준･현성민, 2010; 탁

현우, 2020; Espenshade, 1985; Goldscheider & Waite, 1986)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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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2020; 何芳, 2018; 福田, 2007)가 있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사용된 연령, 학력, 취업여부, 주택 

형태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이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오지혜, 2020; 阿部･北村, 1999; 小林,2006; 小林･能智, 2016). 학력이 여성

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 결과가 얻어졌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

이다(우해봉, 2009;　 유홍준･현성민, 2010; 阿部･北村, 1999; コルムシ, 

2019; 加藤, 2004; 津谷, 2009; 酒井･樋口, 2005; 佐々木尚之, 2012; 永瀬, 

2002; 水落, 2006; 福田, 2007). 우해봉(2009)은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 

중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특히, 197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고학력 여성들이 생

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小林(2006)의 연구에서 학력은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남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는 두 방향의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

석과는 대조를 이룬다.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결과(コルム

シ, 2019)와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다는 결과(加藤, 2004; 佐々

木、2012)가 있다. 취업 및 소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관

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何芳, 

2018; 三好, 2013; 橋本, 2009; 福田, 2007). 소득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소

득이 많을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등 여성의 결혼 이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三好, 2013)와 여성 

본인의 소득이 높으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지혜, 2020)

가 공존하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결혼 의욕이 증가하고(永瀬, 2018), ‘결혼하

지 않아도 좋다’에 동의할수록 평균 연간 소득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橋本, 

2009)．코호트로 구분할 때 젊은 코호트에 속하면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 확률이 높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何芳, 2018; 福田, 2007)．여성의 소

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福田(2007)의 연구에서 여성의 연간 

소득이 초혼 이행 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간 소득이 410만엔까지는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반

해서, 그 이상의 연간 소득일 경우에는 결혼 이행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남성의 소득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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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성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지혜, 2020; Burgess, Propper and Aassve , 2003; 三好, 2013). 또한, 

본인 소득뿐 만 아니라 세대 소득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三

好, 2013). 주거 형태의 하나로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 이행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何芳, 2018; 佐々木, 2012).

Ⅲ.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1-8차 (2007-2020)이다. 여성

가족패널은 2007년 1차년도 조사, 2008년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

차년도 조사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2007년 1차 조

사에서 전국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였고, 이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널조사 JLPS-Y, 1-10차

(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JLPS-Y

데이터는 2006년말 현재 24세부터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JLPS-M 데이터는 2006년 12월말 현재 35세부터 40세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0차 조사(2016년 조사)까지 사용하므

로 24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이 포함되게 된다

한일 양국의 패널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결혼에 대한 의식,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에 관한 성별 역할 의식 등을 포함한 젠더 의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조사 대상을 수년간에 걸쳐 추적조

사 함으로써 결혼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의 초점은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 행위에 있으므로 미

혼에서 초혼을 경험한 대상자를 추출하고자 연령을 18세이상 49세로 한정하

였다. 한국 데이터는 1차부터 8차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7,893명이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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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96.4%),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81명(3.6%)였다. 일본 데이터는 1차부

터 10차 조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고, 총 3,429명이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

고, 이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3,210명(93.6%),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19명(6.4%)였다. 데이터 통합은 총 3단계를 거쳤다. 1단계에서 t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 t＋1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

이거나 기혼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의 표본을 개인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t년도의 상

태를 나타낸다. 즉, t＋1년도에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들의 젠더 의식은 미혼일 

당시인 t년도의 젠더 의식을 측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를 

일곱차례 반복하여 7개의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였다. 일본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에서 1-2차, 3-4차, 

5-6차, 7-8차, 9-10차를 묶어서 5개의 데이터 셋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이

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젠더 의식에 관한 문항이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1차, 3차, 5차, 7차, 9차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와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결혼 변화 상태에 따라서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

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1-2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방법

먼저, 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결혼 

상태 변화별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교차표 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자 한

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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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 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 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방법으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모델은 보완적 로그-로그 모델(Complementary log-log-model)을 선

택하였다. 분석결과의 계수 해석은 독립변수 1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해저드비

가 exp(b)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로 해석하게 된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

수는 결혼 상태 변화이다. 미혼을 지속하는 경우는 0값을,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는 1값을 취한다. 독립변수로는 젠더 의식을 설정

하였다. 젠더 의식은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

로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의향, 결혼에 관한 의식(결

혼가치관①), 결혼 생활 중단에 대한 의식(결혼가치관②)으로 측정하였다. 모

성 이데올로기는 엄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식(모

성이데올로기①), 결혼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의식(모성이데올로기②)으로 측

정하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남성 생계부양

자 이데올로기①),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한 의식(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

로기②)으로 측정하였다. 젠더 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

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데이터에서 공

통적으로 결혼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역코딩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데이터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②에 관해서도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과 일본의 젠더 의식에 관한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

다. 다만, 질문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측정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가 있다. 한국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된 반면, 일본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

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본 데이터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원래 문항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주의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주거 형태를 설정하였다. 연령은 20



66 여성연구

대, 30대, 40대로 구분하였고, 취업 유무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주거 형태는 

자가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한국과 일본의 구분이 조금 다른데, 한국

은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일본은 고졸 미만, 전문학교 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학교 기본 통계(2019)에 따

르면 2019년도에 여성의 전수학교 혹은 전문학교 진학률은 27.1%인 것이었

는데, 단기대학 진학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학제 중 단기대학

은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는 직업교육학

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과는 구분하여 학력 구분을 하였다.

<표 1>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종속 

변수
결혼 상태 변화

미혼 지속(t년도 미혼, t+1년도 미혼)=0

결혼으로 이행(t년도 미혼, t+1년도 기혼)=1

독립 

변수

결혼 의향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결혼

의향이 있다=1,　결혼 의향이 없다

=0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결혼의향이 있다=1(①꼭 결혼

하고 싶다, ② 가능하면 결혼하고 싶

다), 결혼 의향이 없다=0 (③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결혼하

고 싶지 않다,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결혼

가치관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역코딩.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역

코딩.

결혼

가치관 ②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

다’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

하는 것이 낫다’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모성 

이데올로기 ①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

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모성 

이데올로기 ②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

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

이 방해를 받는다’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

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

보는 것이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②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매우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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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한국의 경우, 연령 분포를 보

면, 20대가 75.5%, 30대가 18.5%, 40대가 6.0%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4세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3.0%로 고졸 이하의 47.0%보다 약간 많았

다. 취업 유무는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53.3%, 미취업자가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69.1%, 기타가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으로 이행한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연령 분포에서 20대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이행 집단은 20대가 55.5%, 30대가 41.3%로 20대가 조금 많은 비

율을 보였다.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을 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26.3세, 결혼 이

행 집단은 29.6세로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 지속 집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각각 48.1%, 52.0%인 것

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 이행 집단은 대졸 이상이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에서는 취업자가 52.3%, 미취업자

가 47.7%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이행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비율이 79.7%로 

미취업자 비율 20.3%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미혼 

지속 집단은 약 70%가 자가, 결혼 이행 집단은 약 60%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연령은 20대가 49.3%, 30대가 37.8%, 40대가 12.9%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이 24.1%, 전문학교 졸업 학력이 

19.7%, 대졸 이상 학력이 56.1%였다. 취업 유무는 취업자가 91%, 미취업자 

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70.5%, 기타 29.5%인 것으로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연령 연령에 대한 본인 응답을 변수로 이용

학력
고졸 미만＝0

대졸 이상＝1

고졸 미만＝0,

전문학교 졸＝1, 대졸 이상＝1

취업 유무 미취업＝0, 취업＝1

주거 형태 기타＝0, 자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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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 결혼 이행 집단 모두 20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비율이 높았으나, 미혼 지속 집단의 40대 비율은 13.7%로 결혼 이행 집단의 

40대 비율이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은 

30.9세, 결혼 이행 집단은 29.6세로 미혼 지속 집단이 평균 연령이 높았다. 

학력은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학교 졸업이 각각 19.6%, 21.1%로 나타났

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이 9.3%로 결혼 이행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의 5.5%보다 높았다. 주거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기타 비율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이 결혼 

이행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 지속 집단

과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취업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적으로도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지속 집단 및 결혼 이행 집

단 모두 한국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에서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한국

전체 

(N=7,893)

미혼 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t-value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5,956(75.5) 5800(76.2) 156(55.5)
101.017 ***

30대 1,460(18.5) 1,344(17.7) 116(41.3)

40대 477(6.0) 468(6.2) 9(3.2)
-8.181 ***

평균 26.4 26.3 29.6

학력
고졸 이하 3,707(47.0) 3,656(48.1) 51(18.2)

97.255 ***
대졸 이상 4,183(53.0) 3,953(52.0) 230(81.9)

미취업 3,686(46.7) 3,629(47.7) 57(20.3)
81.678 ***

취업 

유무 취업 4,207(53.3) 3,983(52.3) 224(79.7)

자가 5,450(69.1) 5,284(69.5) 166(59.1)
13.667 ***

주거 

형태 기타 2,439(30.9) 2.324(30.6)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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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체 

(N=3,429)

미혼지속 

(N=3,210)

결혼이행 

(N=219) χ2／t-vaue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1,691(49.3) 1,567(48.8) 124(56.6)

27.718 ***30대 1,296(37.8) 1,204(37.5) 92(42.0)

40대 442(12.9) 439(13.7) 3(1.4)

평균 30.8 30.9 29.6 2.76 **

학력

고졸 이하 827(24.1) 773(24.1) 54(24.8)

0.441 　전문 학교 졸 673(19.7) 627(19.6) 46(21.1)

대졸 이상 1,920(56.1) 1,802(56.3) 118(54.1)

미취업 309(9.0) 297(9.3) 12(5.5)
3.559 †

취업 

유무 취업 3,120(91.0) 2,913(90.8) 207(94.5)

자가 2,389(70.5) 2,250(70.9) 139(63.8)
.042 *

주거 

형태 기타 1,001(29.5) 922(29.1) 79(36.2)

†<.10 *p<.05 **p<.01 ***p<.001

2.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

다음은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모성 이데올로기②, 남

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혼일 당시의 결

혼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전

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60%를 차지하

였고,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이행 집단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

한 응답 비율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

답 비율이 14.2%로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평균값을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6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4점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결혼 가치관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인정

되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

는 모성 이데올로기①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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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이행 집단이 53%, 미혼 지속 집단이 48.3%로 결혼 이행 집단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모성 이데올로기②를 보면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51.8%로 미혼 지속 집단의 39.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12.5%로 미혼 지속 집단의 5.0%보다 높았다. 평균값으로 볼 때도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이행 집단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전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남

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의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

할 분업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직장을 다

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해 진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는 남성 생계

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마찬가지로 응답 분포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결혼 이행 

집단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한국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t-value

결혼 의향
없다 3,557(46.8) 52(18.6)

86.419 ***
있다 4.051(53.2) 228(81.4)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38(12.3) 30(10.7)

34.477 ***
별로 그렇지 않다 3,650(48.0) 105(37.4)

조금 그렇다 2.542(33.4) 106(37.7)

매우 그렇다 479(6.3) 40(14.2)

평균 2.4 2.6 -4.638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419(5.5) 15(5.4)

0.796
별로 그렇지 않다 2,029(26.7) 81(28.9)

조금 그렇다 3,644(47.9) 128(45.7)

매우 그렇다 1,515(19.9) 56(20.0)

평균 2.8 2.8 0.380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98(6.5) 21(7.5) 6.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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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05 **p<.01 ***p<.001

<표 4>는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에 관한 일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결혼 가치관②,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를 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 지속 집단은 71.6%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에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8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결혼 이행 

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

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결혼 가치관②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응답을 합한 응답 비율은 미혼 지속 집단 96.1%, 

결혼 이행 집단 93.1%로, 미혼 지속 집단에서 결혼 생활 종료에 관해서 보수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t-value

별로 그렇지 않다 3,435(45.1) 111(39.5)

조금 그렇다 3,300(43.4) 127(45.2)

매우 그렇다 376(4.9) 22(7.8)

평균 2.5 2.5 -1.583

모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53(9.9) 22(7.8)

38.497 ***
별로 그렇지 않다 3,863(50.8) 112(39.9)

조금 그렇다 2,612(34.3) 112(39.9)

매우 그렇다 381(5.0) 35(12.5)

평균 2.3 2.6 -5.093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65(16.6) 38(13.5)

5.88
별로 그렇지 않다 4,048(53.2) 141(50.2)

조금 그렇다 1,987(26.1) 86(30.6)

매우 그렇다 309(4.1) 16(5.7)

평균 2.2 2.3 -2.389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75(10.2) 40(14.2)

5.694
별로 그렇지 않다 3,490(45.6) 130(46.3)

조금 그렇다 2,966(39.0) 98(34.9)

매우 그렇다 398(5.2) 13(4.6)

평균 2.6 2.7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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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균값으로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확인되었다.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는 ‘조

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67.9%, 

미혼 지속 집단에서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보면, 결

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은 2.6점,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값은 2.4점으로 나타

나,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할 분업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일본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t-value

결혼 의향
없다 906(28.4) 17(7.8)

43.717 ***
있다 2,289(71.6) 201(92.2)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64(24.8) 42(19.4)

5.768

별로 그렇지 않다 371(12.1) 26(12.0)

보통이다. 1,364(44.3) 96(44.2)

조금 그렇다 436(14.2) 40(18.4)

매우 그렇다 144(4.7) 13(6.0)

평균 2.6 2.8 -2.237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1,337(44.2) 84(38.9)

12.212 *

별로 그렇지 않다 1,009(33.4) 67(31.0)

보통이다 560(18.5) 50(23.2)

조금 그렇다 62(2.1) 11(5.1)

매우 그렇다 55(1.8) 4(1.9)

평균 1.8 2.0 -2.475 *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37(14.1) 31(14.4)

2.283

별로 그렇지 않다 512(16.5) 38(17.6)

보통이다 823(26.5) 57(26.4)

조금 그렇다 993(31.9) 73(33.8)

매우 그렇다 344(11.1) 17(7.9)

평균 3.1 3 0.731

모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67(2.2) 5(2.3)

0.878

별로 그렇지 않다 321(10.7) 20(9.4)

보통이다 783(26.0) 54(25.2)

조금 그렇다 648(21.5) 51(23.8)

매우 그렇다 1,189(39.5) 84(39.3)

평균 3.9 3.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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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05 **p<.01 ***p<.001

3.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석 결과를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모형

1에는 통제 변수와 결혼 가치관, 모형2에는 통제 변수와 모성 이데올로기, 모

형3에는 통제 변수와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모형4는 통제 변수,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

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년도의 의식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7> 참조). 모형1에서

는 결혼 가치관 중 결혼 의향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로 측정한 결혼 가

치관①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결혼 의향이 있을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즉 결혼 가치관①이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2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로 측정한 모성 이데올로

기②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t-value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41(29.9) 53(24.3)

14.534 **

별로 그렇지않다 704(22.3) 54(24.8)

보통이다 835(26.5) 44(20.2)

조금 그렇다 573(18.2) 59(27.1)

매우 그렇다 99(3.1) 8(3.7)

평균 2.4 2.6 -2.244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40(23.6) 51(23.5)

2.067

별로 그렇지 않다 1,276(40.7) 93(42.9)

보통이다 785(25.0) 46(21.2)

조금 그렇다 178(5.7) 14(6.5)

매우 그렇다 156(5.0) 13(6.0)

평균 2.3 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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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상적이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여성도 직장을 다

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

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1배 높았다. 또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

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6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모두 투입한 

모형4의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과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

드비가 2.64배 높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각각 따로 투입했

을 때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의 효과는 상쇄되었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보면, 연령, 학력, 취업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모형4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40대에 비

해서 30대의 경우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

에 비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일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0배 높았

다.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서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1.64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형태는 자가 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는 

4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한국)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108 .344 1.115 .513 .342 1.670

30대 .926 .345 * 2.525 1.294 .345 *** 3.646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947 .177 *** 2.578 1.021 .178 *** 2.77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99 .176 ** 1.646 .629 .174 *** 1.875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536 .122 *** .585 -.528 .123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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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05 **p<.01 ***p<.001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1.008 .164 *** 2.741

결혼 가치관① .213 .092 * 1.238

결혼 가치관② .036 .077 1.037

모성

이데 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21 .098 1.021

모성 이데올로기② .404 .093 *** 1.49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5.597 .471 *** .004 -5.861 .450 .003

Log pseudolikelihood -1077.307 -1103.883

Wald chi2(df) 247.27(8)*** 215.35(7)***

N 7,875 7,883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462 .344 　 1.588 .170 .345 1.186

30대 1.244 0.346 *** 3.472 .976 .346 ** 2.655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1.022 .178 *** 2.780 .954 .176 *** 2.59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646 0.175 *** 1.908 .495 .176 ** 1.642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499 .122 *** .607 -.547 .122 *** .578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971 .164 *** 2.641

결혼 가치관① .122 .095 1.130

결혼 가치관② .030 .077 1.031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8 .088 .953

모성 이데올로기② .221 .094 * 1.24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88 .081 * 1.207 .120 .104 1.12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150 .089 † 1.162 .111 .097 1.118

상수 -5.618 .426 .004 -6.374 .527 *** .002

Log pseudolikelihood -1111.524 -1071.933

Wald chi2(df) 213.16(7)*** 261.71(12)***

N 7,882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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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본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7> 참조). 모형1

에서는 결혼 의향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로 

측정한 결혼 가치관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3.56배 높았으며, ‘불행

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

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4배 높은 결과였다. 모형2에서는 결혼 이행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이 정

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으

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4에서는 모형1에

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던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②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로 측정한 모성 이데올로기①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찬성할수록 즉 엄마 역할 인식이 전통적

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의 영향을 보면, 모든 모형에서 연령과 주택 형태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정의 영향,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령은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각각 10.74배, 12.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는 자가일 경우 결혼

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및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일본)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034 .589 ** 7.643 2.763 .718 *** 15.845

30대 2.114 .591 *** 8.285 2.771 .720 *** 15.975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142 .167 　 1.153 -.017 .174 .983

대졸 이상 .156 .177 　 1.168 .135 .176 1.14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334 .303 　 1.397 .409 .304 1.506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0 .147 * .719 -.279 .148 † .757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68 .262 *** 3.555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77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427 .587 *** 11.322 2.374 .716 ** 10.740

30대 2.372 .589 *** 10.719 2.502 .718 *** 12.214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099 .166 1.104 .012 .175 1.012

대졸 이상 .114 .176 1.120 .174 .179 1.190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56 0.304 1.578 .273 .305 1.314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6 .146 * .714 -.306 .151 * .736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55 .275 *** 3.507

결혼 가치관① .074 .065 1.077

결혼 가치관② .150 .077 * 1.162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117 .060 † .890

모성 이데올로기② -.015 .066 .986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19 .057 * 1.127 .102 .064 1.10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003 .066 .997 -.063 .071 .939

상수 -5.504 .724 *** .004 -6.299 .941 *** .002

Log pseudolikelihood -767.017 -693.499

Wald chi2(df) 29.60(8)*** 51.02(13)***

N 3,286 2,946

†<.10 *p<.05 **p<.01 ***p<.001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① .067 .062 　 1.069

결혼 가치관② .134 .074 † 1.144

모성

이데 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2 .054 .959

모성 이데올로기② .011 .062 1.011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6.280 .758 *** 　 -5.438 .877 *** .004

Log pseudolikelihood -728.659 -742.424

Wald chi2(df) 49.96(9)*** 19.55(8)*

N 3,114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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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한일 비교

한국 일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 　 　 ＋ ＋ 　 　 ＋

결혼 가치관① ＋ 　 　 　 　 　 　 　

결혼 가치관② 　 　 　 　 ＋ 　 　 ＋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

모성 이데올로기②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 　 　 　 　 　

(＋) (−) 기호는 p<.10,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젠더 의식에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

양자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양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이 미혼시에 결혼 의향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또한,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일본 여성 청년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징을 비교하면, 결혼 가치관 중에서 공통

적으로 확인된 요인은 결혼 의향이었으며, 젠더 의식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모

든 변수 중에서 결혼 의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コ

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 이상림(2019)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인 견해를 묻는 질문인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8.8%였던 것에 반해, 자신의 직접적인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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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다’는 응답이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

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18~34

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언젠가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응

답은 미혼 남성에서 85.7%, 미혼 여성에서 89.3%로 매우 높았고(国立社会保

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었기에 

결혼 의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의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결혼 의향을 가지게 되는 필수조건이거나 전제조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요소라고 보는 것

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을 나타내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한국

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결혼 가치관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결혼을 필

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일

본은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만을 

살펴볼 때, 일본은 일하는 엄마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혼 이행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

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중 여성의 일과 관련된 인식은 일본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 직장을 가지

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일본은 상황에 따

라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며, 또한,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

혼으로 이행이 낮아져서 한국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젠더 의

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한국

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의식인데 실제 결혼 후의 

생활을 감안하여 결혼 직전에 성별 분업 의식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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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에서 결혼 이행 여

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

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둘째, 한국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효과 중에서 여성이 직장을 가

지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지

는 것이다. 가사책임에 관한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결혼으로 이행

하는데 장애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결혼 이행의 

장애로 꼽고 있는 것이 결혼 후 자신의 가사책임이라는 彭潤希 등(1999)의 연

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3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1.3%, 4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일본의 경우, 국립사회보

장 및 인구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

면, 1990년대 조사에서 18~34세의 미혼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코

스로 전업주부 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한 이후,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国立社会保障・人口

問題研究所, 2015). 다만,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해도 결혼 

후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에

게 가사와 육아 책임이 집중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업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의 어려움을 남녀 배우자가 함

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확충과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자신의 역

량 발휘와 커리어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또한, 취업하고 

있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이행한 그룹의 결혼 

전후의 취업 상태를 추적해 본다면 성별 분업 의식, 결혼 후 취업 지속 여부, 

결혼 행동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저출

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

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를 파악할 때 결혼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가치관의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

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볼 때,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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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

다. 즉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생애단계의 과업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호가 결혼 이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

자녀 결정을 이기적 선택으로 치부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 집단은 편중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여성 

청년세대에게 출산의 책임이 결혼 행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은 취학 전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모성 이데올

로기 의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전통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의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

대에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엄마가 직접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 성장 후 

악영향이 있다는 ‘3세 아동 신화(三歳児神話)’가 대중에 퍼지기 시작하였다(上

野 등, 2010). ‘3세 아동 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거가 부

족하다는 점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찬반의견이 논의되고 있

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자세

하게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동일한 모듈로 수행된 조사가 

아니므로 젠더 의식의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이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두 조사의 측정 도구의 원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

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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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다소 상이

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여성 청년의 특

성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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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Consciousness and Transition to Marriage of 

Young Women in Korea and Japan

Lee Sujin*･Kim Ju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ender consciousness

(marriage values, Motherhood ideology, and male breadwinner ideology) 

on the marriage transition of the younger female generation. In addition, 

i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ender 

consciousness and marriage performance of young Japanese women. The 

Korean data is the 1-8th KLoWF (2007-2020), Japan’s data is the Youth 

Panel Survey JLPS-Y, the 1-10th (2007-2016) of Tokyo National 

University’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the 1-10th (2007-2016) 

of the Elderly Panel Survey JLPS-M. The analysis subjects were those aged 

18 to 50, selected 7,893 in Korea and 3,429 in Japa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tha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both Korea and Japan was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that 

men should have a job and women should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is 

is the result of the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promising values 

before transitioning to marriage between reality and ideals about 

marriage. Second, the more think marriage is essential and the more you 

think it’s better to have children when you get married,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s high in Korea. 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riage 

values and motherhood ideology at the same time, it is a result show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remain sequentially and justifiable norms in 

the life course. Third, the more important the mother’s role in preschool 

children is recognized,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Japan, which is contrary to the results of Korea.

Keywords : Gender consciousness, Transition to Marriage, young 

women,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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